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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심리욕구와 facebook 중독 및 

지속사용의도의 구조적 관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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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and Facebook addiction and Contin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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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SNS는 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SNS의 사용이 과해짐에 따라 SNS 독

이라는 사회문제가 두되고 있다. 한편 SNS에 한 부정 인 인식 때문에 사용자가 SNS를 떠나는 것 역시 문제로 

떠올랐다. 이와 같이 SNS의 독  지속사용 모두 SNS의 사용에 있어 요한 문제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

리욕구를 원인 변인으로 선정하여 그 향력을 확인하고자 하 다. Facebook 사용자 204명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 

자율성  유능성은 Facebook 독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자율성, 유능성  계성은 Facebook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SNS is developing rapidly along with diffusion of smartphone. However as useage of SNS became 
excessive, SNS addiction became a social problem. Meanwhile the problem that users leavning SNS because of 
negative perceptions about SNS became issue. As both SNS addiction and continuance are important when using 
SNS,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ffecting Facebook addiction and continuance. We derive three personal traits, 
which is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as variables that affect Facebook addiction and continuance to use 
Facebook. The authors’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data, collected from 204 Facebook user, showed that 
autonomy and competence significantly affected Facebook addiction. Also,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significantly affect Facebook continuance.

Key Words : self-determination, SNS, facebook, addiction, continuance,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Ⅰ. 서  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사용은 쉽고 간단

하게 텍스트, 사진  동 상 등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 스마트폰의 속한 확산과 더불어 부시게 성장하

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1]. 그러나 SNS 사용이 

지나치게 증가함에 따라 SNS 독이 사회문제로 두되

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2)[2]의 조사에 따르면 국

내 SNS 이용자는 하루 평균 52.4분을 SNS에 할애하고 

있으며, 이들  10.1%가 자신이 SNS를 과다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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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체 사용자의 41.0%는 

SNS를 시작한 후 학습이나 업무에 소비하는 시간이 

었다고 응답하 다. 이와 같은 SNS 독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업무  학업에 지장을 래하는 등의 추

가 인 문제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범수, 이정기, 상윤모, 2014)
[3].

이와 같이 SNS 독이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는 

반면, SNS에 가입한 후, SN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도 새로운 상이다. Exact Target(2011)
[4]에 따르면 

SNS가 더 이상 흥미롭지 않다고 느끼거나 상업   메시

지의 과도한 등장으로 SNS의 사용을 이거나 탈퇴하려

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SNS에 한 부정 인 

인식  사용자의 활동 감소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SNS

는 사용자들이 만들고 소비하는 ‘생산자  소비자의 소

통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SNS의 가장 

큰 주체라고 볼 수 있으므로(박경자, 유일, 김재 , 

2013)[5], 지속사용은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SNS  facebook은 2013년 약 11억 명의 이용

자를 확보함으로써 세계 1 의 SNS로 부상하 다(정

보통신정책연구원, 2013)[6].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facebook 환경에서 독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기반

으로 facebook 독  지속사용의도에 자율성

(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계성(relatedness)

이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기결정성이론이란 자기결정 인 사람일수록 내재

 동기에 향을 받는다는 이론으로, Deci와 

Ryan(2000)은 개인의 본질 인 심리욕구인 유능감, 자율

성  계성을 기본 인 욕구로 보고 이들 기본 인 욕

구가 충족되어야 개인의 행복  사회 발 이 이루어진

다고 주장하 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

가 facebook 독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동안 다른 매체환경에서는 기본심리욕구와 해당 매

체의 독  지속사용의도와의 계에 한 다수의 연

구가 이루어졌다. 게임 환경에서는 Ryan, Rigby과 

Przybylski(2006)가 게임 사용자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수

이 낮을수록 게임에 강박 으로 몰두한다는 것을 밝

내었다[8]. 인터넷 환경에서도 정민선, 김 미와 권 용

(2012)의 연구는 남자고등학생의 자율성, 유능성  계

성이 충족될수록 인터넷 독이 낮아진다는 것을 검증하

다[9].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기본욕구충족과 지속사용의도 

간의 계를 알아본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Roca와 

Gagne(2008)는 이러닝 과정 유경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본욕구충족이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를 유

의하게 측하 다
[10]. 매체환경은 아니지만 서문식

(2014)은 의료서비스 유경험자 199명을 상으로 한 연

구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높은 고객일수록 계지속의도

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검증하 다
[11].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 은 facebook 사용환경에서 

Deci와 Ryan이 제안한 자기결정성이론의 자율성, 유능

성  계성이 독  지속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facebook 독 완화와 

지속사용 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결정성 이론

자기결정성이론은 내재동기와 외재동기가 하나의 연

속선상에 놓이는 자율성 정도의 차이라고 보며, 개인이 

자신의 행 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동

기의 수 이 결정된다고 본다(Deci, Ryan, 2000)[7]. 즉, 자

신에게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내재

동기의 수 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  동기가 

 내재화되고 개인과 통합될수록 자기결정 이 되어

간다고 하 다. 

자기결정성이론의 하 이론  기본심리욕구이론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외재동기의 내재화를 진하며, 

심리  건강과 웰빙을 해 필수 이라고 보는데, 기본

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계성에 한 세 욕구로 

나뉜다(Deci & Ryan, 2000)[7].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의 

주체성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

며, 유능성은 스스로 효과 이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

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계성은 다른 사람과 심을 

주고받는다는 느낌  다른 개인들과 사회에 연결 되어 

있다는 감정을 뜻한다(이명희, 김아 , 2008)[13].

가. facebook중독과 관련 변인과의 선행연구

Facebook 독은 facebook을 과다사용하여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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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한 단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

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뜻한다. Seay와 

Kraut(2007)는 인간이 타인과 친 한 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가상공간에서 이를 해소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 다
[14]. 이와 같이 개인이 가상공

간에서 기본심리욕구를 해소하려는 경향성이 과도해지

면 독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독은 체 으로 기본심리욕구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와 독 간의 계검증은 게임 환경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Ryan, Rigby와 Przybylski(2006)은 

사람들은 비디오게임을 통해 자율성, 유능감  계성

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9].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의 기본심리욕구가 덜 충족된다면, 게임을 통해서 이를 

충족시키려하므로 게임 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국내에서도 독에 기본심리욕구 요인이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본 선행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인터

넷 환경에서 남고생 382명을 상으로 한 정민선, 김 미

와 권 용(2012)의 연구는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독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하 다[10].

나. 지속사용의도와 관련 변인과의 선행연구

Facebook 지속사용의도는 사용자가 facebook을 정기

이고 지속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뜻한다. 

Bhattacherjee(2001)는 정보시스템의 실질 인 성공은 

사용자의 최 수용보다는 사용이 지속 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15]. 그동안 포 인 정보기술의 수

용이나 재사용의도에 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 지만 

SNS의 재사용의도에 한 연구는 미흡하며(이홍재, 최

문형, 박미경, 2012)[16], facebook의 재사용의도에 한 연

구는 더욱 간과되어 왔다.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기본심리욕구가 지속사용의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닝 유경

험자들을 상으로 한 Roca와 Gagne(2008)의 연구는 기

본심리욕구가 지각된 유희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매개로 사용자의 이러닝 지속사용의도를 

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11].  교사 124명을 상으

로 교사의 이러닝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

하고자 한 Sørebø, Halvari, Gulli  Kristiansen(2009)의 

연구는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지각된 유용성  내

동기를 매개로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검

증하 다[17]. 나아가 Calvo, Cervello, Jimenez, Iglesias와 

Murcia(2010)가 청소년 축구선수 492명을 상으로 한 

연구는 자율성  계성의 충족이 운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18]. 유능성의 경

우, 이들의 연구 상이 모두 숙련된 운동선수 기 때문

에 유능성이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향을 보이지 못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내에서도 기본심리욕구의 충족과 

지속의도의 계를 보고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김

계주와 김덕진(2011)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체육 교수행

동, 심리욕구만족, 그리고 운동지속의도와의 계를 연구

한 결과, 계성  유능성이 운동지속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
[19]. 자율성은 통계  유의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유는 서술하지 않았

다. 김 과 이근모(2012)가 여가스포츠 참가자 705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율성이 운동지속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유능성  계성은 운동

지속에 직 인 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여가제약 

상  진지한 여가에 의해 간 으로 운동지속에 향

을 미쳤다[20].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

을 설정하 다.

[연구가설 1] 자율성, 유능성  계성은 facebook 

독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자율성, 유능성  계성은 지속사용의

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기본심리욕구이론을 근거로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facebook 독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google docs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제작하 으며, 설문지 링크를 연구자의 facebook에 게시

하여 facebook 이용자를 편의표집하여 2014년 11월 29일

부터 12월 12일까지 웹 서베이를 실시하 다. 총 응답자 

223명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04명을 최종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총 204명  성별은 남성이 

56.4%(115명), 여성이 43.6%(89명)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은 10  2.9%, 20  93.6%, 30  2.9%, 40  0.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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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인

측정 변인의 상호 상  행렬

1 2 3 4 5 6 7 8 9 10

1. 

자율성1
1

2. 

자율성2
.7* 1

3. 

유능성1
.2* .1* 1

4. 

유능성2
.3

*
.2

*
.7

*
1

5. 

계성1
.2* .1* .5* .5* 1

20 의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자율성, 유능성, 계성, facebook 독과 

지속사용의도 간의 계를 측정하기 해 기존에 개발되

어 있는 측정도구를 facebook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

하여 련 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각각

의 도구문항들은 Likert 5  척도로 구성하 다.

문가 검토를 통해 정리된 측정도구 문항을 SPSS

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을 해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

방식을 사용하 으며, 스크리 도표를 참고함과 동시에 고

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나아가 직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회 을 실행하 다. 문항 선별은 요인행렬

계수가 .30 이상인 것을 선정하 으며, 이 기 에 미달하는 

문항인 계성 2번 문항(내 facebook 친구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은 삭제하 다.  

자율성, 유능성  계성을 측정하기 해 이명희와 

김아 (2008)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각 변인은 

6문항씩 구성되어 총 18문항으로, 체 Cronbach's α는 

.87이다. 자율성( :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받고 억

압을 받는다고 느낀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는 .70이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1다. 유능성( : 나는 내 자신

이 매우 효율 이라고 느낀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는 

.75이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2다. 계성은 5문항

( :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을 사용하 으며 원 도구의 Cronbach's α는 .79이

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6이다.

Facebook 독을 측정하기 해 Andreassen, 

Torsheim, Brunborg와 Pallesen이 개발한 도구(2012)를 

사용하 으며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 나는 최근 

facebook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Cronbach's α는 

.83이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0이다[21].

Facebook 지속사용의도를 측정하기 해 Talyor와 

Todd의 도구(1995)  3문항( : 나는 facebook을 자주 

사용할 의사가 있다)을 사용하 으며 원도구의 

Cronbach's α는 .91이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6이

다[22].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 으며 수집된 설문자료를 분

석하기 해 SPSS와 AMOS 로그램을 사용하 다. 탐

색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인이 단요인으로 나타나 묶

음지표를 사용하 으며, 최 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모형의 부합도  모수치를 측정하

다. 부합도 검증에는 χ², TLI, CFI와 RMSEA를 사용

하 다. 한 변인들 간의 유의성은 유의수  .05에서 검

증하 다. 

Ⅳ. 실험 및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

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변수들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 다. 측정변수의 표 왜도가 3보

다 작고 표 첨도가 10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의 다변량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Kline, 2010), 수

집된 데이터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용에 필요한 정상분

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23].

Facebook 사용자들의 자율성, 유능성, 계성, 

facebook 독과 지속사용의도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  .05에서 유의한 상 계

를 보 다. 한 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에 문제가 있음

을 우려하여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측정한 결과,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

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표 1. 측정변인의 상호상관행렬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n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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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성2
.2* .2* .3* .5* .6* 1

7. 

독1
-.2

*
-.2

*
.3

*
.4

*
.3

*
.3

*
1

8. 

독2
-.6* -.2* .4* .3* .4* .3* .7* 1

9. 

지속사용

의도1

.4* .3* .5* .7* .5* .5* .4* .3* 1

10.

지속사용

의도2

.3
*

.2
*

.4
*

.5
*

.5
*

.4
*

.4
*

.3
*

.8
*

1

평균  3.6  3.6  2.6  2.6  3.0  2.9  2.3  2.3  3.1 3.0

표 편차 .77 .73 -.78 -.70 -.65 -.66 -.81 -.80 -.84 -.96

왜도 -.22 -.16 -.11 -.07 -.14 -.06 -.06 -.00 -.52 -.35

첨도 -.70 -.35 -.31 -.24 -.34 -.06 -.80 -.84 -.09 -.17

* p < .05

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회기모형의 모형추정 가능성과 부합

도를 검증하기 에 2단계 모형추정가능성 확인 차에 

따라 최 우도추정법에 의해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추정

하 다. TLI, CFI 지수가 .90 이상으로 수용기 을 충족

하 으며 측정모형의 RMSEA가 .06로 나타내는 등 모든 

부합도 지수에서 측정모형이 양호한 부합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상 이 .50이상

일 때 수렴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잠재변수 간

의 상 이 .80이하일 때 변별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다

(문수백, 2009)[24].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들의 경로별 표

요인부하량은 .73~.94에 걸쳐있으며 유의수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잠재변인들 간의 상호상 정도를 검토한 결과 

값 .22 ~ .74의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변별

성을 지니고 있음을 검증하 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모

든 잠재변수들이 측정모형을 통해 통계 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명되었다. 

3. 구조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의 부합도 기 이 충족되어 연구모형의 부합

도를 추정했다. 연구모형의 부합도는 TLI = .95, CFI = 

.97, RMSEA = .08로 나타나 양호한 모형으로 단된다.

이에 따라 자율성, 유능성, 계성, facebook 독, 그

리고 지속사용의도 간의 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facebook 독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해본 결과, 자율성은 β = -.45(t = 

-5.441, p < .05), 유능성은 β = .54(t = 3.680, p < .05)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성은 

β = .17(t = 1.279, p > .05)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다음으로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지속사용의

도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해 본 결과, 자율성은 β = 

.15(t = 2.453, p < .05), 유능성은 β = .52(t = 4.331, p < 

.05), 그리고 계성은 β = .27(t = 2.430, p < .05)로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구조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해

도 모형의 부합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임을 가정하고 기구조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계

성 → facebook 독 경로를 삭제하여 수정모형을 설정

하 다. 기구조모형과 수정된 간명모형이 계  모형

을 이루고 있어 기구조모형과 수정모형 간에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χ²검증을 실시

한 결과 △χ² = 1.809, p = .18로서 부합도에 있어서 수정

모형과 기구조모형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간명한 수정모형을 최종 연구모

형으로 선택하 다.

표 2 수정모형의 부합도 검증결과
Table 2. Fit indices for alternative models 

  (n = 204) 
χ² P df TLI CFI RMSEA

수정모형 57.8 .00 27 .95 .97
.08

(.05 ~ .10)

구조모형 56.7 .00 26 .95 .97
.08

(.05 ~ .10)

기 값 > .90 > .90 < .08

수정모형의 표 화 경로계수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Fig. 1. Results of the alternative model

 수정모형에서의 경로계수는 자율성은 β = -.47(t = 

-5.441, p < .05), 유능성은 β = .70(t = 3.680, p < .05)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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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율성과 유능성은 facebook 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해 본 결과, 

자율성은 β = .14(t = 2.453, p < .05), 유능성은 β = .58(t 

= 4.331, p < .05), 그리고 계성은 β = .21(t = 2.430, p 

< .05)으로 나타나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정모형의 분석결과를 토 로 자율성, 유능성, 계

성, facebook 독  지속사용의도 간의 구조  계에 

있어서 자율성은 facebook 독에 정  향을, 유능성은 

facebook 독에 부  향을 미쳤다. 더불어 자율성, 유

능성, 그리고 계성은 지속사용의도에 모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facebook 

독  지속사용의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 다. 

선행연구는 주로 인터넷이나 게임 환경에서 이루어졌으

나, facebook 사용자를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유능

성이 facebook 독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와 ‘

계성이 facebook 독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을 제외한 나머지 가설들 모두 기존의 실증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율성은 facebook 독에 부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facebook을 사용할 때 

타인에 의해 통제 받는다고 느끼는 사용자일수록 

facebook에 독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

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아이콘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이 facebook 인터페이스를 조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는 facebook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

여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유능성은 facebook 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인 

facebook에 한 유능성이 높을수록 facebook 독이 향

상되기 때문에, 오 라인에서의 유능성을 향상시킨다면 

사용자가 facebook에 과하게 몰입하지 않고 오 라인 활

동에 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facebook 독이 완화될 

것으로 기 된다. 자기통제 로그램이나 스포츠 모임과 

같은 다양한 오 라인 로그램을 개설하여 참여를 유도

한다면, SNS가 아닌 오 라인에서의 유능성이 증진됨으

로써 facebook 독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계성

이 facebook 독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은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본심리욕구의 세 요

소  계성이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인 기존의 실증연

구(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김 , 이근모, 2012)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21][25]. 유지원과 강명희(2011)는 이와 

같이 계성이 낮은 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연구 맥락

에 따라 계성 변인을 제외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밝히며, 계성은 력 학습과 같은 인 계  학습활

동에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26]. 본 연구 환경인 

facebook은 인 계  학습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지속사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따

라서 지속사용의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기본심리욕

구를 높이는 략이 필요하다. 자율성을 높이기 해서 

사용자가 facebook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

롭게 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익명으로 댓

을 달 수 있는 기능은 사용자로 하여  의견을 표 하기 

쉽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익명 댓 기능을 도입한다면 

자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한 유능성을 

높이기 해서는 사용자가 facebook을 잘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해 처음 facebook

을 시작할 때 이를 사용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다면, 사용자의 facebook에 한 유능성이 향상될 수 있

을 것이다. 더불어 계성을 향상시키기 해 facebook 

내에서 개인과 같은 심사를 가진 그룹을 찾는 방법을 

알려 다면, 개인이 심 있는 주제를 함께 나  수 있게 

됨으로써 facebook을 통해 사회  만족감을 느낄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집을 통해 연구

상을 모집하 다. 이에 인구통계학  요인을 조 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성비  연령이 남성  20 에 편

되어 있다.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해서는 성

비  연령이 고르게 분포되어야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

에서는 인구통계학  특성을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율성, 유

능성  계성과 같은 동기요인 뿐만 아니라, facebook

과 같은 매체에 향을 주는 환경요인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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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facebook을 학습매체  동학습도구로

서 사용할 때, 기본심리욕구가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단순히 커뮤니 이션 도구로

서 facebook을 사용하는 것과 학습에 facebook을 사용하

는 것은 사용자의 동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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